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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편향적 수출구조 개선돼야"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포럼' 개최 특허·환위험 관리 성공전략 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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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중소기업 하나, 열 대기업 안 부럽다'. 

 

한국수출입은행 경수지역본부(본부장·조규열)가 도내 26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초청,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수원·경기지역 히든챔피언 포럼'을 열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한국수출입은행이 야심차게 시작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매출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최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담

보로 제공하는 여신한도도 확대해 주는 등의 금융서비스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경영, 재무, 특허 

소송, 환위험 등 경영상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도 수출중소기업들이 흔히 겪고 있는 특허, 환율 문제에 대해 '특허전쟁시대와 IP경영

전략'과 '환위험 관리 성공전략' 등의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했다. 

 

(주)이랜텍의 한승용 부사장은 "매년 특허관련 비용으로 몇십억원이 들어갈 만큼 세계 시장에서 살

아남기 위해 특허문제의 해결은 절실한데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고, (주)동서기공의 

강동우 대표이사도 "환율은 너무 복잡해 사실상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환위

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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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장정수 부행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

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의 편향적인 수출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잠재

력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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